
속보

“시대에 맞는 복지제도 완성으로 조합원의 자부심 높여야”

 주택자금대부 한도상향! 이동통신비 정기 지원! 

 ‘21년 단체교섭 9대요구안 중 복지분야 요구안은  △ 대부제도 개선 △ 이동통신 구입비용 정
기지원 △ 자녀교육보조비 확대  △ 휴양시설 운영 개선  △ 경조사비 개선 등 5개다. 노사는 
본 안건과 관련 본회의 2회와 실무교섭 5회 등 모두 7차례 교섭회의를 개최했다. 그러나 사측은 
본 안건에 대해 어떠한 것도 진전된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다. 현재로서는 ‘올해 복지기금 목적사
업을 위해 750억 원을 출연한다’는 것이 유일하다.  

■ 주거안정성은 조합원의 워라밸 실현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복지제도다! 

현재의 주택시장은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기존 대부 상한인 1억 5천만 원으로는 주택구입 및 전
세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. 대부 금액 한도를 2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대부조건도 완화해
서 조합원의 주거안정을 확보해야 한다.  

■ 휴대폰은 업무용이다. 월정액 지원으로 조합원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!

조합원은 휴대폰을 업무처리 및 고객 응대 등 대부분 업무용으로 활용하고 있다. 그런데 성능저
하 및 노후화로 업무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일이 빈번하다. 이에 대한 개선과 지원은 회
사의 당연한 의무이다. 이동통신 지원을 월정액으로 개선해서 조합원이 적기에 휴대폰 교체 등 
다양한 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.
◦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자녀교육보조비 지급대상을 (5~15세)에서 (0세~18세)로 확대해야 한다. 
◦ 낙후된 수련관을 대·개체하고, 조합원의 요구에 맞는 고급리조트를 도입해야 한다. ◦ 제도도입 시기와 
현실에 맞지 않는 경조사비를 100% 상향하고, 지급대상을 부부사원 등 차별요소가 없게 확대해야 한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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